
다카사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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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사키 축제다루마하루나 신사하루나코 호수 도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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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타카 전망 꽃 언덕.

미사토 시바자쿠라 공원

도쿠메엔 공원의 단풍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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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사키시는 옛날에 가도의 역참마을로써 
번영해왔습니다 .  현재는  신칸센이나  
고속자동차도로 등의  고속  교통망의 
요충지이며, 도쿄 권역까지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유로 상업도시로써 번창하고 
있습니다. 군마교향악단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  몇 안 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지방도시이기도 하며, 군마음악센터 등에서 
다수의  음악  관련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카사키에서는 풍요로운 
자연에 접할 수도 있으며 ,  많은 수의 
온천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시가지의 서쪽에 펼쳐져 있는 간논야마 
구릉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백의의 대관음이 다카사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높이가 41.8미터(지상 약 9층에 
상당) ,  무게 6 0 0 0톤의 콘크리트 재질의 
관음상의 태내를 볼 수도 있고, 안치된 
불상에 참배를 하며 관음상의 어깨까지 
올라가 다카사키의 시가지를 한눈에 바라 볼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약 3000그루의 벚꽃이 
피어 구릉 전체를 벚꽃 색깔로 물들입니다. 
[교통] JR 다카사키역에서 걸어서 40분, 　　
　　  버스로 20분
[요금] 태내배관 어른 300엔

군마현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의 하나인 
하루나산. 그 산봉오리에 둘러 싸인 표고 1100
미터 부근의 아름다운 수면을 자랑하는 
하루나코 호수는 사계절의 색조를 수면에 
물들이고 있습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외륜산에는 하이킹 코스도 정비되어 있어 4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철마다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환상적인 
분위기의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호반에서 
개최됩니다. 
[교통편] JR 다카사키역에서 버스로 90분

기암이  솟아  있는  
장엄한 분위기 속에 
서 있는 하루나 신사. 
약 1,400년의 역사를 
가 지 고  있 으 며 ,  
옛부터 두터운 신앙의 
대 상 이  되 고  
있 습 니 다 .  암 석 과  
일 체 가  된  듯 한  
신사의 신전을 비롯해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수령 600년의 거목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한 몬젠마치에서는 
명 물 인  ‘ 몬 젠 소 바
(메밀국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 교 통 편 ]  J R  
다 카 사 키 역 에 서  
버스로 70분

다루마는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연기물
(행운을 부르는 물건)로써, 다카사키시에서 
전국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카사키 다루마의 특징은 눈썹이 학, 
코에서  수염이  거북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동물의 천년만년 장수에 
영향을 받아 행운을 부르는 얼굴입니다. 
다루마에게 행운을 빌 때에는 먼저 한 
해의 평안함과 소원을 빌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눈동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의 뜻으로 
또 한 쪽으로 눈동자를 그립니다. 
소림산 달마사소림산 달마사
다카사키 다루마가 탄생한 절이며 ,  
다루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6
일, 7일에는 ‘다루마 시장’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다루마를 구입하러 옵니다. 
[교통편] JR 다카사키역에서 버스로 20분
        JR 군마야와타역에서 걸어서 20분

매년 8월 제1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카사키 
축제가 열립니다. 중심 시가지는 금란천 옷을 
입고 오미코시(신이 나들이 할 때 쓰는 가마)
를 받든 행렬과 축제용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열기가 넘쳐납니다. 또한 토요일 
밤에는 불꽃놀이도 있습니다. 다카사키 축제 
이외에도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 다카사키 
시내  각지에서는  다양한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다카사키시 북서부 구라부치 및 하루나 
지역은 풍요로운 자연과 풍토가 남아 
있어, 등산이나 캠핑, 온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독특한 
형태를 가진 쌍둥이 도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소신이란 석비나 석상의 
형태로 숭배를 받는 신으로서 마을의 
수호신,  자손번영,  또는 교통안전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다카사키 시내에는 철마다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 일년 내내 15종류 이상의 
꽃과 다카사키시 주변의 산들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채꽃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 
(코스모스  9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빨간색ㆍ핑크ㆍ백색의 3색 시바자쿠라를 길게 
연달아 깔아두어 지형이나 산책로에 맞게 굴복과 
소용돌이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5
월 하순)

해바라기 미로 8월 중순부터 9월상순

미사토바이린(미사토 매화나무숲)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

간논야마


